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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nt names Hwangjeong and Wiyu we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 Hyang-yak-jib-

seong-bang during the early Chosen dynasty. However, soon after, Hwangjeong and Wiyu were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as Jukdae and Dung-gul-re, respectively. However, since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

period in Korea, the taxonomic identities of these two Korean names have been incorrectly understood, with sci-

entific names incorrectly assigned as well to these two names thus far.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prove that

Hwangjeong is Polygonatum sibiricum and that its Korean name should be Jukdae, its initial Korean name, and

not Cheung-cheung-gal-go-ri-dung-gul-re, as used recently. Meanwhile,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t period,

Wiyu was termed P. officinale or P. japonicum with the Korean name of Dung-gul-re. However, the correct sci-

entific names were shown to be synonyms of P. odo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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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들을 대상으로 한 식물분류학

연구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서양 선교사들의 방문과

그에 따른 채집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 결과인 표본이

서구 학계에 소개됨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식물

분류학은 서양 과학의 한 분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hung et al., 1986). 이후 1911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식물 연구가 재개되었고, 소수의 한국인 학자들이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에 동참하면서 학문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

작한 것으로 알려졌다(Chung et al., 1986). 그런데 이 시기

에 한글 식물명을 정리하는 과정에, 특히『조선식물향명

집朝鮮植物鄕名集』에 나열된 식물명의 내력이 밝혀지지

않아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Cho et al., 2018).

외국에서는 식물분류학의 시작을 인류의 탄생과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한 식물의 구분, 즉 대중분류학(folk

taxonomy)을 식물분류학의 시작으로 간주하면서, 이 시기

에 사용되었던 식물의 국명과 용도, 그리고 전반적인 분

류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Jones and Luchsinger, 1987). 한

가지 실례로 기원전 그리스 철학자인 테오프라스토스

(Theophratos)가 쓴 것으로 알려진『식물 탐구 Enquiry into

Plants』와『식물의 성장 The Causes of Plants』에 있는 식물

분류학 관련 내용에서, 그가 식물을 교목, 관목, 아관목 그

리고 초본으로 분류했음도 파악했다(Radford et al., 1974).

중국에서도 중국 고전에 나오는 고대식물분류학과 그 사

상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사람들의 실제적 필요나

용도 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의 특징에 근거해서 진

행되었던 식물분류를 고대인위분류하고 부르면서, 고대

의학서로 알려진『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나열된 식

물들의 분류체계가 검토되었다(Chin, 1978). 우리나라에

서도 최근 고문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동의보감

東醫寶鑑』을 비롯한 우리나라 옛 문헌에 나오는 식물들의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는 수행된 바 있다(Kim, 2015).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820년대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

된『물명고物名考』에는 “馬薪蒿”가 “호마와 비슷하지만

팔월에 열매가 맺고, 소두와 비슷하지만 열매가 길다(蒿之

最粗者七月華似胡麻八月細角似小豆角銳而長)”라고 설명

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 식물분류학에서 말하는

식별형질을 나열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이미 식물의 식별

형질을 이용하여 식물을 구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물

명고』에는 한자로 표기된 식물명 4,278개 항목이 초부(草

部)와 목부(木部) 두 무리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 식물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들, 즉 이명들에는 같음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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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仝”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그 수만도 2,000여 개에 달한

다(unpublished data). 즉, 식물에 대한 설명 방식과 분류, 그

리고 한글 이명의 나열은 현대의 식물분류학 방법론과 상

당히 비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

기에 이런 성과가 도출되었다면, 이 시기 이전에도 우리

나라에서 식물분류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었

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 최고의

의서로 알려진『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동의보감』

에는 약재로 사용되는 약재명과 약재명의 우리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분포와 형태적 특징

등도 기재되어 있어, 이 책들은 식물분류학이라는 관점에

서 재검토가 필요한 책들이다.

그럼에도 18세기 이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

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9세기, 특히 일본학자들에

의해 식물분류학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에 따라 이전에

사용되던 국명과 일제강점기에 정리된 국명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실례로『동의보감』에는 창

포와 석창포가 같은 식물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

으나, 오늘날에는 서로 다른 식물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학명과 국명을 잘못 일치시킨 결

과이며(Shin et al., 2017), 진교(秦艽)라는 식물명에는 원래

진교라고 부르던 식물과는 전혀 다른 Aconitum

pseudolaeve라는 종에 학명을 일치시킨 시기도 바로 일제

강점기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Shin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최고의 의서로 알려진『향

약집성방』과『동의보감』에서 설명하는 나오는 황정(黃精)

과 위유(萎蕤)를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이전에 간행된 우

리나라 자료들과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각종 자료들을 비

교하여, 이들의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함과 동시에,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식물학 관련 문헌에 나오는 국명의 문제

점들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두 식물은 약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위유를 황정으

로, 황정을 진황정으로 사용하고 있어 약물의 이름을 호

칭할 때와 약을 먹을 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Ahn,

1985), 이들의 분류학적 실체 규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재료 및 방법

황정과 위유의 분류학적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이들의 국명을 파악하기 위하여,『향약집성방』과『동의

보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고전에서 이들의 용례를 검색

했다.『향약집성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판본

과『국역 향약집성방』 (Shin et al., 1998)을,『동의보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판본과『신편 대역 동의보

감』(Anonymous, 2006) 내용을 검토했다. 이밖에 국사편찬

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Database in Korean History),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DB of Korean Classics),

그리고 조선왕조실록(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등

에서 ‘황정’과 ‘위유’라는 식물명을 검색했다. 그리고 국

내에서 발간된 각종 도감류와 국명집을 비교 검토해서,

고전에 설명된 식물들의 특성에 맞는 분류학적 실체를 파

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명과 국명을 조사했다. 한편, 중국

고전에 나오는 ‘황정’과 ‘위유’는 중국의 백가제자(百家諸

子, Chinese Text Project, 2019)에서 확인했고, 중국식물지

영문판(Flora of China in English, 2019)과 중문판(Flora of

China in Chinese, 2019)을 참고했다. 한편, 우리나라 고전

에 실려 있는 ‘황정’과 ‘위유’에 관련된 내용은 한의학고

전DB를 비롯하여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등이

제공하는 번역문을 인용했다. 

결과 및 고찰

조선 시대 문헌에 나오는 황정과 위유의 국명

黃精(황정, Hwangjeong)이라는 한자명은『향약집성방』

에 처음 나오는데, 향명(鄕名), 즉 우리말 이름이 竹大根으

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후 발간된『동의보감』에는 한글 이

름이 듁댓불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7세기말에서 18세

기 초에 편찬된『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黃精의 한글 이

름이 듁대불휘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1527년 최

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한

자 竹이 한글로 “대 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불휘는 뿌

리의 고어이기 때문에(Nam, 2017),『향약집성방』에 나오

는 우리말 이름 竹大根은 죽대근으로 읽히는 한자가 아니

라 죽대의 뿌리로 읽어야하는 이두 또는 향찰

로 보인다. 그리고 1820년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유

희의『물명고』에는 黃精의 한글명이 듁대로 제시되어 있

었다(Chung et al., 1997). 이밖에 저자와 편찬 년대가 알려

져 있지 않은 『본초정화本草精華』에는 黃精의 국명으로

듁딋불휘가 병기되어 있었다.

한편 萎蕤(위유, Wiyu)라는 한자명은『향약채취월령鄕

藥採取月令』에 처음 나오는데, 豆應仇羅라는 우리말 이

름이 표기되어 있었다. 이후 발간된『향약집성방』에는 女

萎萎蕤(여위위유)라는 한자명이 나오며 豆應仇羅라는 우

리말 이름이 병기되어 있었다. 豆應仇羅 역시 이두 또는

향찰로 추정되는데, 豆와 應은 합쳐서 둥이라는 음을, 仇

羅는 구라라는 음을 나타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豆

應仇羅는 둥구라와 비슷하게 발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Son, 1996),『산림경제』와『물명고』에는 둥구레로 표

기되어 있었다. 한편, 女萎萎蕤라는 이름은 女萎와 萎蕤

를 동시에 이어서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물명고』에는

위유가 委萎와 委蕤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광재물보廣

才物譜』에는 萎蕤와 葳蕤로 표기되어 있었다(Chung et al.,

1997). 이밖에『물명고』와『광재물보』에는 편정(偏精)이

위유와 같은 식물명으로 나열되어 있었으며, 특히『물명

고』에는 편정의 한글명으로 둥구레가 표기되어 있었다



Korean Journal of Plant Taxonomy Vol. 49 No. 3 (2019)

Reexamination of Hangeul plant names of Hwangjeong and Wiyu 255

(Chung et al., 1997). 그런데『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여위

가 아니라 위유가 맞다고(諸家誤以女萎解葳蕤, 正誤見

葳蕤下) 되어 있고,『향약집성방』에 나오는 항목명 女萎

萎蕤를 위유(萎蕤)로 표기하면서 여위(女萎)라는 이름도

쓴다는 주장도 있는데(Shin et al., 1998), 女萎와 萎蕤, 葳蕤

모두가 같은 식물명으로 간주되고 있다(Shin, 2015).

이상을 정리하면, 조선시대에는 황정과 위유를 명확하

게 구분했으며, 황정은 죽대로, 위유는 둥굴레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때로 이 두 종을 혼동하기도 했

던 것으로 보이는데,『향약집성방』 권卷75에는 “황정은

지초영지의 정수다. 일명 위유라고 한다(黃精者, 是芝草

精也, 一名萎蕤.)”라고 설명되어 있고, 작자와 편찬년도가

미상인『광재물보』에는 黃精의 한글명이 둥구레로 되어

있었다(Chung et al., 1997). 

조선 시대 문헌에 나오는 황정과 위유의 분포

황정은『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평안도平安道」

의 약재로 기록되어 있으며,『동의보감』에는 “평안도에만

분포하며 평상시에 공물로 바친(我國惟平安道有之 平時

上貢焉)”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산림경제』, 1771

년 서명응이 편찬한『고사신서攷事新書』, 19세기에 이규

경이 편찬한『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

도 평안도에 황정이 자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고, 1806

년에 시작하여 1841년에 걸쳐 서유구가 편찬한『임원경

제지林園經濟志』에는 “평안도 영변의 것이 최고이며, 충

청도 목천 등지에도 있다(以關西寧邊者爲最 今湖西木川

等地亦有之).”고 설명되어 있다. 

위유는『향약집성방』에 산골짜기나 낮은 산에서 자라

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을 뿐, 특정한 지역명은 나열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동의보감』을 비롯하여 黃精에 대한 설

명이 나열된『산림경제』,『고사신서』,『오주연문장전산

고』등에서는 위유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

조선 시대 문헌에 나오는 황정과 위유의 형태학적 특징

『향약집성방』과『동의보감』에서 설명하는 황정의 특

징은 대부분은 중국 의약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Oh, 2011), 뿌리는 어린 생강과 비슷하며 황색이다(根如

嫩生薑黃色). 잎은 대나무 잎처럼 생겼으며(其葉如竹 또

는 葉如竹葉), 4장씩 마주보며 달리며(兩兩相對), 줄기는

부드럽고(莖梗柔脆) 복숭아가지처럼 생겼으며(其莖如桃

또는 頗似桃枝), 아래쪽은 황색이나 정단은 붉은 빛이 돈

다(本黃末赤). 꽃은 4월에 청백색으로 피며(四月開細靑白

花), 팥의 꽃처럼 생겼다(如小豆花狀). 열매는 기장과 비

슷하거나(其實如黍), 씨가 흰색으로 기장과 비슷한데(子

白如黍) 열매에 씨가 없는 것도 있다(亦有無子者).

이밖에『향약집성방』에는 황정과 “거의 비슷한 구문(鉤

吻)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구문에는 모구자(毛鉤子)가

2개 있어 황정과 구분된다(凡使勿用鉤吻, 眞似黃精, 只是

葉有毛鉤子二箇, 是別認處.)”는 설명이 있다. 또한,『향약

집성방』과『동의보감』의 참고문헌으로 알려진『경사증

류비급본초經史證類備急本草』 (흔히 줄여서『증류본초

證類本草』라고 부른다)에도(Oh, 2011), “잎은 곧 구문과 서

로 유사하고(其葉乃與鉤吻相似)”라는 설명이 있다. 모구

자의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으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잔털 구조로 추정된다. 

위유에 대한 설명은『향약집성방』에만 있고『동의보

감』에는 없다. 위유의 잎은 황정과 비슷하게 좁고 길며 위

쪽은 하얀색이고 아래쪽은 청색이며(葉狹而長, 表白裏靑,

亦類黃精.), 줄기는 대나무로 만든 화살처럼 뻣뻣하며, 마

디가 있고(莖幹強直, 似竹箭, 簳有節.), 뿌리는 노란색으

로 수염뿌리가 많으며 크기는 손가락만하고 길이는 30–

60 cm 정도인(根黃多鬚大如指長一二尺) 것으로『향약집

성방』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위유는 마디에 털이 있고(節

上有毛), 줄기에는 반점이 있으며(莖斑), 잎 끝에는 작은 노

란색 반점이 있는(葉尖處有小黃點)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와 그 이후 문헌에 나오는 황정과 위유

일제 강점기인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조선한

방약료식물조사서朝鮮漢方藥料植物調査書』에는 듁네라

는 한글명이 Polygonatum officinale Allioni라는 학명에 병

기되어 있는데, 한글명의 출처에 “東醫”라고 표기되어 있

어『동의보감』에 나오는 황정을 P. officinale로 간주한 것

으로 보인다. 동시에 P. officinale의 지하경을 황정이라고

부르며, 전국에 걸쳐 분포한다고 설명했다(Ishidoya, 1917).

그리고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조선어사전朝鮮

語辭典』에는 죽대와 둥굴레 모두가 黃精으로 설명되어 있

다. 즉, 죽대 항목에는 “黃精(菟竹)”이라는 설명만 있으며,

둥굴네의 항목에는 “菟蔛(仙人仮, 黃精, 대리)”로, 黃精

의 항목에는 “둥굴네와 같다(둥굴네に同じ)”라는 설명이

있다.

이후 1922년 Mori는『An Enumeration of Plants Hitherto

Known from Corea』에서 P. falcatum과 P. officinale의 국명

으로 黃精을 사용했으며, “쥭대”라는 이름은 P. falcatum과

P. lasianthum Maxim. var. coreanum Nakai에 나열했다(Mori,

1922) 이후 1934년 村田懋磨는『토명대조만선식물자휘土

名對照滿鮮植物字彙』에서 P. japonicum C. Morren &

Decaisne에는 위유, 옥쥭, 죽네풀, 괴무릇을, P. sibiricum

Redouté에는 구문(鉤吻)을, 그리고 P. verticillatum Allioni에

는 황정, 토쥭, 죽대, 선인반, 둥굴네, 대?리라는 국명을 나

열했다(Murata, 1932). 

한편 우리나라 학자들도 황정과 위유의 실체를 규명했

는데, 1936년 임태치와 정태현은『조선산야생약용식물朝

鮮産野生藥用植物』에서 황정을 P. japonicum으로 간주했

고, 국명으로 둥굴네와 괴불곳을 나열했다(Hayashi and

Tei, 1936). 이후 1937년 정태현 등은『조선식물향명집』에

서 P. japonicum에는 黃精과 둥굴레를, P. falcatum에는 댓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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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굴레를, P. lasianthum var. coreanum에는 큰댓잎둥굴레와

죽대라는 국명을 부여했다(Chung et al., 1937) (Table 1).

그리고 일제 강점기가 지난 1949년 정태현 등은 P.

falcatum에 진황정이라는 이름을 부여했고(Chung et al,

1949), 1949년 박만규는 P. odoratum var. pluriflorum (Miq.)

Ohwi에 둥굴레라는 이름을 부여했다(Park, 1949). 그리고

1988년 장창기는 P. odoratum var. odoratum에 풍도둥굴레,

P. sibiricum에 층층갈고리둥굴레라는 이름을 각각 부여했

다(Jang, 1998). 이밖에 생약학계에서는 황정을 P. sibiricum

으로 간주하면서 죽대둥굴레라는 이름을 부여했다(Shin

et al., 1998; Shin, 2015).

황정과 위유의 분류학적 실체

우리나라 옛 문헌에 기록된 황정과 위유를 중국에서는

P. sibiricum과 P. odoratum으로 각각 간주하고 있다(Chen

and Tamura 2000). 단지 영문판 중국식물지에는 P.

odoratum의 중국명으로 玉竹만 기재되어 있으나, 중문판

중국식물지에는 玉竹의 다른 이름으로 萎蕤가 나열되어

있고(Wang et al., 1978), 중국 명나라의 이시진이 지은 의학

서『본초강목』의 萎蕤 항목에는 女蕤와 葳蕤 등은 같은

이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황정과

위유를 둥굴레속(Polygonatum) 식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두 식물명은 둥굴레속에 속하는 식물로 추정된다. 

식물명 황정의 경우, 중국에서는 P. sibiricum으로 간주

하고 있으나(Wang et al., 1978; Chen and Tamura, 2000), 우

리나라에서는 여러 분류군에 황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했

다. 즉, 일제 강점기에 Mori (1922)가 P. falactum을 황정으

로 부르기 시작해서, Murata (1932)는 P. verticillatum을,

Hayashi and Tei (1936) 그리고 Chung et al. (1937)은 P.

japonicum을 황정으로 불렀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벗어

난 이후에는 황정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다. 단지

Chung et al. (1949)이 P. falcatum을 진황정으로 불렀는데,

아마도 진짜 황정, 즉 眞黃精의 의미로 불렀던 것으로 보

인다. 한편 P. verticillatum은 국내에는 분포하지 않으며

(Chen and Tamura, 2000), P. japonicum은 P. odoratum과 동

일한 종으로 간주되고 있다(Chen and Tamura, 2000). 따라

서 일제 강점기에 황정이라는 식물명은 P. falcatum과 P.

odoratum 두 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둥굴레속(Polygonatum) 식물들은 잎

의 배열 상태에 따라 크게 두 무리, 즉 잎이 호생하는 둥굴

레절(section Polygonatum)과 대생하는 층층둥굴레절

(section Verticillata)로 구분된다(Jang, 2002). 그리고 우리나

라 고전에 나오는 황정은 잎이 대생하는 무리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황정은 대생하는 무리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대생하는 무리에는 층층둥굴레(P. stenophyllum)과 층층갈

고리둥굴레(P. sibiricum) 두 종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종은 잎 선단이 말리는 여부로 구분되는데, P. stenophyllum

은 잎 선단이 말리지 않는 반면, P. sibiricum은 잎 선단이

Table 1. Korean and scientific names of Polygonatum species published since 1917.

Scientific name
Ishidoya

(1917)

Mori

(1922)

Murata 

(1932)

Chung et al.

 (1937)

Anoymous

(1976)

Jang 

(2002)
Remark

P. falcatum - 黃精, 쥭대 - 댓잎둥굴레 대잎둥굴레
진황정, 

댓잎둥굴레
-

P. sibiricum - - 구문 -
죽대둥굴레

(낚시둥굴레)

층층갈고리

둥굴레
-

P. stenophyllum - - - - 층층둥굴레
층층둥굴레, 

수레둥굴레
-

P. verticillatum - -
황졍, 죽대, 

둥글네
- - -

Not distributed in 

Korea

P. lasianthum - - - - -
죽대, 

큰대잎둥굴레, 

큰댓잎둥굴레

-

P. lasianthum var. 

coreanum
- 죽대 -

큰댓잎둥굴레 

(죽대)

큰대잎둥굴레 

(죽대)
- ≡P. lasianthum

P. odoratum var. 

pluriflorum
- - - -

둥글레, 괴불곳, 

둥굴네
- ≡P. odoratum

P. officinale
듁네, 

黃精

둥굴네, 괴불곳, 

玉竹, 萎蕤,

 黃精, 白芨

- - - - ≡P. odoratum

P. japonicum - -
위유, 옥쥭,

 죽네풀,

 괴무릇

둥굴레, 

黃精
- - ≡P. odo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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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다(Jang, 2002).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옛 문헌에

따르면 황정의 잎에는 갈고리처럼 생긴 구조가 있기 때문

에, 황정은 P. stenophyllum보다는 잎 선단이 말려 갈고리처

럼 보이는 P. sibiricum과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황정이『동의보감』에는 평안도에만 분포하는 것

으로 되어있으나,『임원경제지』에는 충청도 목천에도 분

포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오늘날 충북 단양 근처에서 P.

sibiricum을 재배하는 것으로 보아(Jang, 2002),『임원경제

지』의 언급은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상황을 설

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황정을 P. stenophyllum로 간

주하면서 충북 단양이 자생하는 남한계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Choi et al., 1996), 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중

국산 재배종인 P. sibiricum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P.

sibiricum을 P. stenophyllum으로 오동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see Jang, 2002). 

한편, 황정의 경우 열매에 씨가 없는 것도 있다고(亦有

無子者)『동의보감』과『향약집성방』에 설명되어 있는데,

P. sibiricum의 경우 결실률이 36%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Tian et al., 2009), 씨가 없는 경우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P. stenophyllum으로 오동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P. sibiricum의 경우 전혀 결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et al., 1998). 반면, P. stenophyllum

은 덩굴식물에 피복되면 종자가 성숙하기 전에 떨어지거

나 괴사하며(Song et al., 2009), 일부 지역에서는 열매가 성

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을 뿐(Chung et al., 2014), 정확

한 결실률은 알려져 있지 않다. 

위유의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는 형태학적 특징과 관

련된 자료는 부족하지만, 중국에서 위유를 P. odoratum으

로 간주한 점(Wang et al., 1978),『향약채취월령』에 우리말

이름으로 豆應仇羅로 표기되었고 이후 한글로 둥구레라

고 불렀던 점, 萎蕤를 비롯하여 女蕤와 葳蕤 등이 모두 같

은 식물명인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위유

역시 P. odoratum으로 추정된다. 단지『향약집성방』에 마

디에 털이 있고 줄기에는 반점이 있으며 잎 끝에는 작은

노란색 반점이 있는 특징을 위유가 지니고 있다고 되어있

으나, 이런 특징은 P. odoratum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나 잎 뒷면에 유두상 또는 조모상의 털이 때로 달리는데

(Chen and Tamura, 2000) 이 돌기들이 마디까지 이어지기

도 하여 마치 마디에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러나 줄기의 반점, 잎의 반점은 둥굴레에서 확인되지 않

았다.

한편, 편정이『물명고』와『광재물보』에 위유와 같은 식

물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증류본초』에는 위유는

“편정과 매우 유사하다(極似偏精)”로 설명되어 있고,『본

초강목』에도 같은 설명이 반복되어 있고, 또한『동의보

감』에는 “잎이 둘러난 것이 황정이고, 어긋난 것이 편정(

其葉相對爲黃精, 不對爲偏精.)”으로 설명되어 있어, 편정

과 위유는 다른 식물로 추정된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편

정의 분류학적 실체를 파악하지 않았는데, 추후 규명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황정과 위유의 한글 이름

우리나라 옛 문헌에 기록된 황정을 P. sibiricum으로 간

주할 경우, 황정과 관련된 우리말 이름으로는『향약집성

방』에 표기된 黃精의 향명인 竹大根,『동의보감』에 표기

된 향명 듁댓불휘,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었던 구문

(Murata, 1932), 북한에서 사용한 죽대둥글레와 낚시둥굴

레(Anonymous, 1976),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된 층층갈

고리둥굴레(Jang, 1998)와 죽대둥글레(Shin et al., 1998;

Shin, 2015)가 있다.

이 중 竹大根의 경우, 竹大의 뿌리(根)라는 의미로 사용

된 이름으로 보이며, 竹大는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을 한

자를 빌려 표기한 이두나 향찰로 추정되는데,『향약집성

방』이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인 1423년에 편찬

되어 한글로 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훈민

정음 반포이후 편찬된『동의보감』과『산림경제』,『물명

고』 등에는 竹大로 표기되지 않고 듁대로 표기된 점으로

뒷받침된다. 그런데 竹大는 오늘날 표기에 따르면 듁대가

아니라 죽대이며, 따라서 황정의 우리말 이름은 맨 처음

죽대로 기록된 것으로 간주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hidoya (1917)는 듁네라는 이름에

P. sibiricum 대신 P. officinale라는 학명을 일치시켰고, 이후

Mori (1922)도 황정 또는 죽대에 P. falcatum과 P. lasianthum

var. coreanum이라는 전혀 다른 종의 학명을 부여했다. 그

러나 이 두 종은 모두 잎이 호생하는 무리로 황정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다(Jang, 2002). 그리고 Murata (1932)는 국내에

는 분포하지 않은 鉤吻이라는 한자명과 구문이라는 한글

명과 함께 P. sibiricum에 부여했으나, 이 식물명은 국내에

는 분포하지 않은 Gelsemium elegans (Gardner & Champion)

Bentham을 지칭한다(Li and Leeuwenberg, 1996). 두 사람 모

두 황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임태치와 정태현 역시 황정을 둥굴레, 즉 P.

japonicum (≡P. odoratum)으로 간주했고(Hayashi and Tei,

1936), 정태현 등도 황정과는 전혀 다른 P. lasianthum var.

coreanum에 큰댓잎둥굴레와 죽대라는 이름을 부여했고

(Chung et al., 1937),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처리했다

(Anonymous, 1976; Im, 2000). 그리고 P. lasianthum var.

coreanum이 P. lasianthum과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에 따라 P. lasianthum에 죽대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다(Jang,

2002).

죽대와 황정은『향약집성방』을 비롯하여『동의보감』에

도 같은 식물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오늘날에는 전혀 다른 두 식물을 지칭하는 이름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see Lee, 1996), 그에 따라 “竹大를 황

정의 대용 향약으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Lee, 2002). Ishidoya (1917)와 Mori (1922)에서 시작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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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정되지 않고 지속되다가 한자식물명 황정의 순우리

말 이름이었던 죽대가 전혀 다른 식물의 한자식물명으로

전환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

란을 피하려고 죽대둥굴레라는 이름도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이름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식물

이름, 즉 죽대와 둥굴레를 하나로 만든 것으로 또 다른 혼

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유는『향약채취월령』에 豆應仇羅로 표기된 이후, 둥

구레를 거쳐 오늘날에는 둥굴레로 부르고 있다(Lee,

1996). 단지『조선어사전』에는 대리가 추가되었고,

Mori (1922)는 괴불곳, Murata (1932)는 옥쥭, 죽네풀이라

는 이름을 위유와 같은 이름으로 기록했다. 위유의 한글

이름으로 맨 처음 사용했던 둥굴레가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식물명의 근원을 찾기 위한 제언

오늘날 통용되는 식물명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식물을

인식하면서부터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신라 시대에 쓰

인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에 천웅(天雄)과 와(萵), 그리고

복작(卜芍) 등의 약물 관련 내용이 있으며(Shin, 2014),

『삼국유사』에 나오는 艾와 蒜이라는 식물명이 이를 반

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시

대 등 고려 시대 이전에 식물명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

이는 한의학서는 대부분 소실되고 극히 일부가 중국이나

일본의 옛 의약서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Shin, 1995). 

그럼에도 고려 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향약구

급방鄕藥救急方』에는 한약재명과 함께 우리말 이름이 이

두나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식물명 馬齒莧은

오늘날 쇠비름(Portulaca oleracea L.)으로 간주되는데

(Dequaan and Gilbert, 2003), 『향약구급방』에는 우리말 이

름으로 金非陵音과 金非音(Sheen, 1994),『향약집성방』에

는 金非廩이 나열되어 있다. 金非廩을 한글로 표기하면

쇠비름이 되며, 金非陵音에서 陵音은 廩으로 대체된 것으

로 풀이되고 있다(Kim,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가 붙

어있는 식물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쇠비름(스베리휴)”

라고 표기하여(Lee, 2016), 쇠비름이라는 이름이 마치 일

본어 스베리휴, 즉 スベリヒユ에서 온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우리나라 식물명의 기원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야

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일제 강점기 이전의 한자 문화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어 문화로 변화되었고, 다시 일제 강

점기가 끝나면서 영어 문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우리의 옛 문헌에 대한 고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단지, 일제 강점기에 수행된 정태현과 도봉섭을 비롯한

박물학 관련 교사들에 의한 식물분류학, 특히 국명 부여와

관련된 연구, 즉『조선식물향명집』발간은 “근대 식물학

의 보편어인 라틴어로 연구된 조선 식물에, 향명, 즉 한글

이름을 부여하여 조선의 전통 지식과 근대 식물학의 연결

고리를 되살리는 작업”(Lee, 2012)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마도『조선식물향명집』에『향약채취월령』,『향약본

초』,『동의보감』,『산림경제』,『제중신편』,『방약합편』

등의 고전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 지식과 근

대 식물학을 연결했다는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식물명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정리하면

서 자신들이 참조했던 전통 지식의 근원, 즉 국명이나 분

포 또는 형태적 특징 등과 관련된 자료를 완벽하게 파악하

지 못하고, 일정 부분 혼란을 초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식물명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향약구급방』을 비롯하여『향약집성방』,

『동의보감』,『물명고』 등 조선시대 이전에 편찬된 옛 문

헌에 실려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

을 토대로 일제 강점기에 시도되었던 식물명의 분류학적

실체 규명, 즉 현대적 의미의 식물분류학 연구가 수행되

어야만 할 것이다. 1800년대 유희가 편찬한『물명고』에만

도 한글 식물명이 800여 개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옛 문

헌에 나오는 식물명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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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문헌에 나오는 식물명의 재검토: 

황정(黃精)과 위유(萎蕤)를 중심으로

신현철*

순천향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적 요: 한자로 표기된 식물명 황정과 위유는 조선시대에 편찬된『향약집성방』에 처음 나오는데, 이후 조선

시대에는 이들을 한글명으로 죽대와 둥굴레로 각각 불러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문헌에는 한글

명 죽대, 한자명 황정에 이들의 분류학적 실체와는 무관한 학명들과 한글명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오

류가 수정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본 연구 결과, 한자명 황정, 한글명 죽대의 분류학적 실체는

Polygonatum sibiricum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명 층층갈고리둥굴레보다는 죽대

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이 밝혀졌다. 한편, 한자명 위유와 한글명 둥굴레는 P. odoratum으로 파악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이 학명의 이명으로 간주되는 학명들이 한자명 위유와 한글명 둥굴레에 부여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주요어: 한글 식물명, 일제 강점기, 황정, 위유, 죽대, 둥굴레


